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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fatigue, psychosocial stress, and behavior 

of infertile males that reduces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EDC) exposure and to provide baseline data 

needed for nursing intervention. 

Methods: A total of 110 infertile males were recruited from a special fertility hospital in Gwangju city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administere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scores were as follows: for fatigue, 59.1 out of 133; for psychosocial stress, 20.3 out 

of 54; and for behavior that reduced EDC exposure, 52.6 out of 85.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r=0.68, p<0.001),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r=-0.54, p<0.001; r=-0.61, p<0.001) 

Conclusion: Fatigue and stress were higher in infertile males. Our findings suggest that a nursing interven

tion program should focus on reducing fatigue and stress in infertile males and induce behaviors that de

crease EDC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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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Statistics Korea, 2018). 또한 과거에는 난임의 

원인이 주로 여성측 요인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남성

측 원인에 의한 발생률이 과거 15.5%에서 29.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Kang & Kim, 2018)

남성 난임은 정자가 만들어져 수송되고 사정행위에 의

해 배출되어 난자와 결합되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

제가 생길 때 발생한다. 이 중 남성 난임의 가장 큰 원인은 

정자형성장애로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성 난

임 환자 중 약 80%–90%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Lee, 

2012). 정자형성장애와 같은 남성 난임의 원인은 유전과 

스트레스, 비만, 흡연 및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Shin, 2019). 따라서 행위의 

서     론

우리나라 난임 발생률은 2006년 14만 8,892명에서 

2017년 20만 8,703명으로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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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통해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남성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몫이라 생각하고 남성 본인은 조력자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Choi & Han, 2016). 또한 난임과 관련된 

연구들도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Hwang, 2013),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남성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역할 갈등, 

근로 시간 등으로 피로함을 호소하고(Chang et al., 2005),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음주나 흡연을 하는 등 건강한 생활

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Kouvonen et al., 

2005).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와 카

페인 섭취, 음주 및 환경적인 오염물질의 노출 등은 난임

을 일으킬 수 있어 생활습관의 변화가 요구된다(Homan et 

al., 2007). 따라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피로 및 

생활습관 요인들과 난임과의 관련성을 실제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유해 화학

물질의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Jun & Eom, 2017) 환경

오염물질에 의하여 호르몬 기능에 변화가 온다고 하였다

(Mendola et al., 2008).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이란 정상적인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물질로 

환경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

tion, 2012). 특히 EDCs 중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스티렌 

등의 물질은 체내에 들어와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여 에

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하여(Song et al., 2017)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질환을 일으켜 생식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DCs와 난임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는 앞

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하며 특히 대상자들이 EDCs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행동 정도를 확인하고 중재할 수 있

는 간호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난임과 관련된 간호학 연구들은 주로 여성 대상자를 중심

으로 이루어져(Kim & Roh, 2020; Kim et al., 2016; Kim 

et al., 2019b)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피로, 스트레

스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화 행동의 관계 등을 파

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난임 남성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

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

들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난임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난임부부 중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남성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

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난임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난임부부 중 남성 난임이 진단된 남성으로 연

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28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G*power3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3, 검정력 0.95였을 때 산출된 표본 수

는 109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

으나 설문지를 불충분하게 작성한 자료를 제외하고 110명

만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피로

피로는 수면이나 휴식부족, 육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 호

소하게 되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 연구에서

는 Schwartz 등(1993)이 개발한 29개 항목의 피로 측정

도구 Fatigue assessment instrument (FAI)를 Hong 등

(2000)이 재구성한 19문항의 다차원적 피로척도 Multi

dimet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

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총점 범위는 

29–1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0.93이었

고 이 연구에서는 Chronbach α=0.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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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일반인의 정신 건강 

수준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Hong 등(2000)의 18문항의 

단축형 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SF-

PWI) 로 ‘항상 그렇다 ’0점, ‘대부분 그렇다’ 1점, ‘약간 그

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총

점 범위는 0–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0.87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0.94였다.

3)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측정도구는 Kang

과 Lee (2014)이 개발한 도구로 문항은 총 17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보

통이다’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의 Likert 척도

이며, 총점 범위는 17–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분비

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0.90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0.98이었다.

4) 일반적, 생활습관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 기간, 교육, 직업. 업

무형태, 종교, 월수입, 형제 순위, 결혼만족도 등 9문항과 

생활습관 관련 특성은 규칙적인 운동 여부, 수면 시간, 수면 

불편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아침식사 여부, 몸에 꽉 끼는 

옷 착용 여부, 인터넷 게임과 사우나 즐기는 여부 등 9개 문

항으로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진행 전 경상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GIRB-A19-Y-0017)을 받았다. 자료 수집

을 위한 설문지 작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와 중단이 가능함과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

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수집된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음과 연

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대상자에

게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5.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IRB 승인 이후 2019년 4월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광주광역시 소재 난임전문병

원에서 진단을 받은 난임 남성 중 연구에 참여하여 서면으

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

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밀봉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

례를 제공하였다.

6.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생활습관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

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피

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의 차이는 t-test, 1-way analysis of variance

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4) 대상자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

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습관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대상자의 나이는 37.9±4.4세, 결혼 기간은 4.3±2.6년

이다. 학력은 대졸이 80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

은 50명(45.5%)으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 형태

는 통상근무가 74명(67.3%)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72명(65.5%)으로 더 많았고 월수입은 301–400만

원인 경우가 42명(38.2%)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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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남인 경우가 62명(56.4%)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만

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로 답한 대상자가 54명(49.1%)으

로 가장 많았다. 

운동 횟수는 주 1회가 30명(27.3%), 주 2–3회가 30명

(27.3%)으로 많았고, 수면 시간은 평균 6.6±1.2시간으로 

수면 불편감은 없는 경우가 72명(65.5%)으로 더 많았고, 

흡연은 하지 않는 경우가 66명(60.0%)으로 더 많았다. 음

주를 하는 경우가 66명(60.0%)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더 많았다. 아침식사는 하지 않는 경

우가 75명(68.2%)으로 많았고, 몸에 꽉 끼는 옷을 즐겨 입

지 않은 경우가 86명(78.2%)으로 더 많았고. 인터넷게임

은 ‘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60명(54.5%)으로 더 많았고, 

사우나는 좋아하지 않는다가 80명(72.7%)으로 더 많았다.

2. 대상자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

    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 정도

이 연구 대상자의 피로정도는 59.1±11.76점, 사회 심

리적 스트레스는 20.3±9.42점,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

Table 1. General and life styl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0)

Variable Value

Age (yr) 37.9±4.4

  ≤35 30 (27.3)

  36–40 50 (45.5)

  ≥41 30 (27.3)

Marriage period (yr)

  ≤2 33 (30)

  3–5 44 (40)

  ≥6 33 (30)

Education

  <High school 20 (18.2)

  Undergraduate 80 (72.7)

  Graduate 10 (9.1)

Job

  Self-employment 16 (14.5)

  Professional occupation 20 (18.2)

  Office worker 50 (45.5)

  Public officer 12 (10.9)

  Others 12 (10.9)

Service type

  Shift work 28 (25.5)

  Ordinary work 74 (67.3)

  Others 8 (7.3)

Religion

  Yes 38 (34.5)

  No 72 (65.5)

Monthly income (10.000 Korean won)

  ≤200 4 (3.6)

  201–300 38 (34.5)

  301–400 42 (38.2)

  401–500 16 (14.5)

  ≥500 10 (9.1)

Brotherly rank

  Only son 11 (10)

  Eldest son 62 (56.4)

  Second or younger son 37 (33.6)

Marriage satisfaction

  Slightly dissatisfied 7 (6.4)

  Ordinary 23 (20.9)

  Satisfied 26 (23.6)

  Very satisfied 54 (49.1)

Regular exercise

  4 to 6 times a week 12 (10.9)

  2 to 3 times a week 30 (27.3)

  Once a week 30 (27.3)

  Once a month 13 (11.8)

  None 25 (22.7)

Sleep time (hr)                6.6±1.2

Table 1. Continue

Variable Value

Sleep discomfort

  Yes 38 (34.5)

  No 72 (65.5)

Smoking

  Yes 44 (40)

  No 66 (60)

Alcohol drinking

  Yes 66 (60)

  No 44 (40)

Breakfast

  Yes 35 (31.8)

  No  75 (68.2)

Tight-fitting one's body

  Yes 24 (21.8)

  No 86 (78.2)

Internet game (hr) 2.0±1.3

  Yes 60 (54.5)

  No 50 (45.5)

Sauna 2.2±1.6 (No. of months)/ 

1.1±0.4 (hr)

  Not like 80 (72.7)

  Like 30 (27.3)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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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은 52.6±11.2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 정도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 

     정도의 차이

피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결혼만족

도이며 사후검정 결과, 약간 불만족인 경우가 만족 또는 매

우 만족하는 경우 피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25, 

p<0.001) (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나이, 결혼 기간, 직업, 결혼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에 따른 스트레

스는 사후검정 결과,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가 35세 이

하인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5.38, 

p=0.01), 또한 결혼 기간 6년 이상인 경우가 그 미만인 경

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30, p<0.001). 직업은 

회사원이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사후검정 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만

족도는 사후검정 결과, 불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만족

하는 경우보다 높았다(F=22.10, p<0.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은 결혼 기간, 종교, 월수입, 결혼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 그 이상인 경우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F=8.76, p<0.001), 종교가 있는 경우가 무교인 경

우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이 높게 나

타났으며(t=2.51, p=0.01),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22, p<0.01). 결

혼만족도는 사후검정 결과,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F=18.46, p<0.001).

2)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 행동 수준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피로는 수면 시간, 수면 

불편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몸에 꽉 끼는 옷, 인터넷게

임, 사우나를 즐기는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가 6시간 초과보다 피로가 높게 나타났다(t= 

2.03, p=0.05), 수면 불편감을 느낀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피로가 높게 나타났다(t=4.71, p<0.001). 흡연자가 비흡

연자보다 피로가 높게 나타났고(t=2.03, p=0.05).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피로가 높게 나타났다(t= 

3.53, p=0.00). 스키니를 즐겨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피로가 높게 나타났으며(t=3.11, p<0.001) 인터넷게임을 

즐겨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t=-4.35, 

p<0.001), 사우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좋아하지 않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t=-3.27, p<0.01).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수면 시간, 

수면 불편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아침식사, 결혼만족도, 

몸에 꽉 끼는 옷, 인터넷 게임, 사우나를 즐기는 여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

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가 6시간 초과보다 스트레스

가 높게 나타났다(t=3.74, p<0.001). 수면 불편감을 느

낀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t= 

6.32, p<0.001)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5.65, p<0.001). 음주를 하는 경우가 하지 않

는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4.30, p=0.00).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규칙적인 경우

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3.25, p<0.01). 몸에 

꽉 끼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2.79, p=0.01). 인터넷 게임은 즐겨하

는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t=-

Table 2. Fatigue, stress, and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Variable Range Min–Max Mean±SD Item, mean±SD

Fatigue   19–133 31–86 59.1±11.76 3.11±0.62

Stress   0–54   0–50 20.3±9.42 1.13±0.52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17–85 22–74 52.6±11.22 3.10±0.66

EDC,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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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p<0.01), 사우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좋아하지 않는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t=-3.62, p<0.001).

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

출 저감화 행동 수준은 규칙적인 운동, 수면 시간, 수면 불

편감, 흡연, 음주, 아침식사 여부, 몸에 꽉 끼는 옷, 인터넷 

게임 및 사우나를 즐겨하는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칙적인 운동 횟수

에 따른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은 사후

검정 결과, 주 4–6회인 경우가 월 1회인 경우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F=2.61, p=0.04), 수면 시간이 6시간 초

과인 경우가 6시간 이하보다 높게 나타났다(t=-2.84, p= 

0.01). 수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느끼는 경우보다 

Table 3. Differences in fatigue, stress, and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0)

Variable

Fatigue Stress Exposure to endocrine obstacles

MeanSD F/t
p-

value
Sheffe Mean±SD F/t

p-

value
Sheffe Mean±SD F/t

p-

value
Sheffe

Age (yr)

  ≤35 56±11.6 1.61 0.21 15.9±8.4 5.38** 0.01 a<c 55.6±9.4 1.59 0.21

  36–40 59.6±10.3 20.9±8.8 52.6±10.3

  ≥41 61.3±13.9 23.4±10.2 49.9±13.7

Marriage period (yr)

  ≤2 58.9±10.9 2.60 0.08 16.9±7.5 8.30** <0.001 a,b<c 57±8.6 8.76** <0.001 c<a,b

  3–5 56.5±12 18.9±8.4 54.4±8.9

  ≥6 62.6±11.8 25.4±10.6 46±13.3

Education

  <High school 61.3±12.1 0.82 0.45 20.4±12.1 0.07 0.94 53.4±10.5 0.26 0.77

  Undergraduate 58.2±11.5 20.4±8.6 52.7±11.2

  Graduate 61.7±13.1 19.2±10.9 50.3±13.5

Job

  Self-employment 57.3±14.1 0.96 0.43 16.4±11.4 3.70* <0.01 57.5±11.6 2.11 0.09

  Professional occupation 62.4±10.2 21.9±5.7 51±11.9

  Office worker 59.8±11.2 22.8±9.2 50.5±11.9

  Public officer 55.9±13.9 13.3±10.1 52.5±7.8

  Others 56±11.3 19±7.5 57.8±5.5

Service type

  Shift work 60.4±12.8 0.27 0.77 22.4±10.3 1.23 0.30 50.7±12.2 0.88 0.42

  Ordinary work 58.5±11.5 19.7±9.1 52.9±11.1

  Others 59.4±11.3 17.4±8.9 56.4±8.1

Religion

  Yes 57.6±12.8 -0.94 0.35 18.6±8.4 -1.32 0.19 55.7±6.8 2.51* 0.01

  No 59.8±11.2 21.1±9.9 51±12.7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53.5±9.1 1.89 0.12 10±4.7 1.82 0.13 55±7.1 4.22** <0.01

  201–300 57.3±9.6 19±6.6 57.4±7

  301–400 60.5±12.9 22.2±10.9 49.5±12.7

  401–500 64.1±12.1 22.9±11.1 47.1±13.2

  ≥500 53.9±12.5 16.7±6.8 56±8

Marriage satisfaction

  Slightly dissatisfieda 71.7±15.3 7.25** <0.001 a>c,d 34.9±11.6 22.10** <0.001 d<a,b 33±11 18.46** <0.001 a<b<c,d

  Ordinaryb 64.6±9.7 27±8.8 b,c<a 44.6±11.9

  Satisfiedc 58.4±11.5 20±4.7 55.7±6.5

  Very satisfiedd 55.4±10.4 15.6±7.4 57.2±7.8

EDC,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SD, 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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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고(t=-5.40, p<0.001), 비흡연자가 흡연자

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t=-4.04, p<0.001).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 수준이 높

게 나타났고(t=-4.37, p<0.001)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불규칙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t=5.18, 

p<0.001). 몸에 꽉 끼는 옷을 즐겨 입지 않는 경우가 즐겨 

입는 경우보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화 행

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t=-3.83, p=0.001), 인터넷 게

임은 즐겨하지 않는 경우가 즐기는 경우보다 내분비계 장

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t=4.75, 

p<0.001), 사우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좋아하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t=5.12, p<0.001).

4. 대상자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장애

    물질 노출저감행동수준과의 상관관계

피로가 높을수록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r= 

0.68, p<0.001), 피로(r=-0.54, p<0.001)와 스트레스

(r=-0.61, p<0.001)가 높을수록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Differences in stress, and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according to the life styl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10)

Variable

Fatigue Stress Exposure to endocrine obstacles

Mean±SD F/t
p-

value
Sheffe Mean±SD F/t

p-

value
Sheffe Mean±SD F/t

p-

value
Sheffe

Regular exercise

  4 to 6 times a week 54.8±12.2 2.32 0.06 16.5±6.6 2.23 0.07 58.8±9.5 2.61* 0.04 a>d

  2 to 3 times a week 57.8±12.6 18.2±8 52.9±10

  Once a week 60.9±10.1 22.4±9.2 50.5±11.9

  Once a month 66.4±11.2 25.2±12.9 46.4±14.1

  None 56.5±11.5 19.5±9.5 55.1±9.3

Sleep time (hr)

  ≤6 61.5±12.5 2.03* 0.045 23.7±9.8 3.74** <0.001 49.3±12.8 -2.84** <0.01

  >6 57±10.8 17.4±8.1 55.4±8.8

Sleep discomfort

  Yes 65.7±9 4.71** <0.001 27±8.9 6.32** <0.001 44.9±12.2 -5.40** <0.001

  No 55.6±11.6 16.7±7.7 56.8±8.1

Smoking

  Yes 61.9±11.6 2.03* 0.05 25.8±8.9 5.65** <0.001 47.4±12.8 -4.09** <0.001

  No 57.2±11.6 16.5±7.9 56.2±8.4

Alcohol drinking

  Yes 62.1±11.7 3.53 <0.001 23±9.7 4.30 <0.001 49.4±12.2 -4.37 <0.001

  No 54.5±10.4 16.1±7.3 57.6±7.3

Breakfast

  Yes 55.9±10.1 -1.94 0.06 16.5±7.5 -3.25** 0.002 59±6.8 5.18** <0.001

  No 60.5±12.2 22±9.8 49.7±11.7

Tight-fitting one's body

  Yes 65.4±10.5 3.11** <0.01 26±12.3 2.79** <0.01 43.9±13.4 -3.83** 0.001

  No 57.3±11.5 18.6±7.8 55.1±9.2

Internet game

  No 54.9±11.2 -4.35** <0.001 17.9±8.2 -2.92** <0.01 56.9±8.8 4.75** <0.001

  Yes 64±10.5 23±10.1 47.3±11.7

Sauna

  Not like 56.9±11.4 -3.27** <0.001 18.4±9 -3.62** <0.01 56±9 5.12** <0.001

  Like 64.8±10.9 25.3±8.9 43.8±11.8

EDC,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SD, standard deviation.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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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이 연구는 난임 남성의 피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내

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

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난임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 연구 결과 난임 남성의 피로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Seo & Kim, 2019)에서 피로가 높은 군

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결과를 일부 지

지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Lee, 

2021). 또한 피로는 생리학적 기능의 저하,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등을 일으키며(Chang et al., 2005) 항상성 장애나 

능력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e 

& Song, 2003). 

이 연구에 참여한 난임 남성의 피로정도는 평균평점 

3.11점으로 약간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점수를 백분위 환산하여 다른 선행연구와 비교

하였을 때 이 연구 대상자의 남성 난임 환자의 피로정도는 

62점으로 Kim 등(2019b)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피로

를 연구한 결과에서 나타난 52.9점과 Kim와 Roh (2020)

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51.4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Kim와 Roh (2020)는 난임 여성은 반복적인 

진료와 검사 등으로 인한 긴장과 신체적 부담 등으로 피로

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2019b)의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의 피로는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

며 난임 시술 과정에서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난임 남성의 피로정도도 난임 여성

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들의 피로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신은 여성만의 권한

과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난임 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난임 남성의 

피로에 관한 관심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 결과에서 비록 인과관계를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피로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특성으로 파

악된 수면 시간, 수면 불편감, 흡연, 음주 여부, 결혼만족도, 

몸에 꽉 끼는 옷 착용 여부, 인터넷게임 및 사우나 여부 등

의 특성들을 피로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Seo와 Kim (2019)의 연구에서 대상

자의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흡연, 음주, 인터넷게임 및 사우나 등은 피로도가 높

은 대상자가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 결혼만족

도가 높은 대상자는 결혼만족도가 낮은 대상자에 비해 피

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친밀도는 난임 남

성의 피로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는 평균 

20.3점으로 백분위 환산 시 37.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Min 등(2008)

의 연구에서 50.19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Kim 등(2016)의 

연구에서 53.83점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별 점수 평균

은 1.13±0.52점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로 나타나 스트레스

가 난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 Park (2020)의 연구

와 유사하여 남성 난임에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들의 난임 체험에 대

한 현상학적 사례연구(Jeong & Um, 2014)에서 난임 남

성들은 기대하는 자녀 출산과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함으로 인해 성적인 자괴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

적 측면의 상실들은 남성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이나 우

울감 등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fatigue, stress, and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Variable Fatigue Stress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Fatigue 1

Stress      0.68** (<0.001) 　 1

Behavior that reduces EDC exposure -0.54** (<0.001)　 　-0.61** (<0.001) 1

Values are presented as r (p-value).

EDC, endocrine-disrupting chemical.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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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는 연구 대상자인 난임 남성들의 스

트레스가 난임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인지 난임으로 인한 

결과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추후 난임과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 결과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상자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피로, 스트레스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Kim 등(2019a)의 연구에

서 한국 여중생의 스트레스와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

감 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은 일상생활과 관련

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빈도를 줄이고, 중금속이 포함된 물

건은 잘 관리하며 제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과 농약 사용 여

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물건의 구매 빈도를 낮추는 행동 등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Kim & Kim, 2009).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

과도 보고되고 있다(Peluso et al., 2014; Wolstenholme 

et al., 2011). 이 연구 결과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은 대상자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실험연구를 통해 실제로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내분비계 노출 저감 행동 중재를 적용 

후 피로와 스트레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는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화 행동은 규칙적인 운동, 수면 시간, 수면 불편

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아침식사, 몸에 꽉 끼는 옷, 인터

넷게임, 사우나 즐기는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추

후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활발하지 않는 시점에서 그들의 피로, 스트레스 및 내분

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과 피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

구는 1개 병원을 방문한 대상자로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피로, 스트레스와 내분비계 장애물

질 노출 저감 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후 내분비장애물질 노출 

저감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적용 

후 피로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판명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 결과 난임 남성의 피로도와 스트레스 정도는 다

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로

도 높았으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내분비계 장애

물질 노출 저감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난임 남성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저감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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